
시키보 사장과의 인터뷰  

– 2008년에는 전진, 다음 중기 계획은 더욱 빨리 성장 

시키보(敷紡)는 금기(今期 : 2008년기)가 중기 경영 계획(中期 經營 計劃)의 

최종 년도가 된다. 가토(加藤) 사장은 “뒤돌아보는 개혁은 2006년, 2007년으로 

끝내고, 2008년은 목표로 삼아오던 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

테마(Thema)”라고 말하였다. 원점 회귀(原点 回歸 : 원점으로 다시 돌아감)를 

내걸고, 자사(自社)에서 자신이 있는 소재와 가공을 새롭게 내놓고, 차기 중

기 계획(次期 中期 計劃)을 향하여 기세를 올릴 계획이다. 다른 한편으로는 

원·연료 고등(原·燃料 高騰)과 같은 사업 환경의 변화도 크기 때문에, “다시 

한번 코스트 구조(cost 構造)를 바꿔보자.”고 함으로써 한층 더 구조를 개선

하려 하고 있다. 새롭게 추진해야 할 복합 재료와 같은 기능성 재료 사업을 

본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차기 중기 계획을 위한 큰 과제이다. 

금년(2008년기)의 시장 환경은 2007년보다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. 예컨대 

통계를 보면, 가계 소비는 명목으로나 실질로나 모두 2007년에는 1.2~1.3% 

늘었는데, 그 중에 피복·신발은 4.4%를 차지하고 있다. 2000년에는 이것이 

5.1%였으니까 크게 줄고 있다. 그래도 2005년~2007년에는 적어도 4.4%는 유

지하고 있었다. 그런데 2008년에는 식료품 등이 모두 값이 오르고 있어, 아

무래도 4.4%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실제로 2007

년에는 백화점을 비롯하여 양판점에 이르기까지 의류 제품의 소매는 고전하

고 있다. 이것이 더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. 

역시 우리들 같은 방적뿐만 아니라 어패럴이나 소매까지 포함하여 업계 



전체가 상품을 크게 펼쳐나가는 방법에서 반성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. 

당사에서도 의류 제품의 수요를 떨쳐 일으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, 그 

중에서 현재의 섬유 제품 업계(纖維 製品 業界)의 문제점으로서 ‘과잉 브랜

드(過剩 brand), 과잉 상품, 과잉 점포, 과잉 단납기, 과잉 세일(sale)’이라는 5

가지 과잉이 지적되고 있다. 이것이 소비자의 소비 마인드를 저해하고 있다. 

이와 같은 문제 위에서 금년은 업계 전체에서 반성하여야 할지도 모른다. 

2008년도는 중기 경영 계획의 최종 년도가 된다. 2006년과 2007년에는 성

장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. 말하자면, 뒤를 돌아본 개혁과 앞을 내다

본 개혁이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뒤돌아본 개혁을 그런대로 끝냈다고 

생각되므로, 2008년에는 우리들이 해 온 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어나가는 

것이 큰 테마이다. 그동안 과잉 설비도 정리하였고, 생산에서 판매까지 앞으

로 나가는 태세를 바로잡았다. 다만 원·연료고와 같은 외부 요인이 크게 변

하고 있으므로 코스트 구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. 

섬유 사업에서도 중국을 포함하여 코스트 구조가 크게 변하였다. 그러므로 

예컨대 중국에서의 프린트(print) 사업이나 봉제 사업은 기본부터 코스트 구

조를 다시 바꿔 짤 생각이다. 또한 그동안 과제로 되어 있던 시키보 고난(江

南)도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염료 가격도 올라, 흑자화 하려는 데에 한층 

더 어려움이 많아졌다. 그러나 시키보 고난은 당사의 섬유 사업에 핵이 될 

개발·가공의 거점이므로 다시 한 번 효율화나 시키보 본체(本體)와의 제휴를 

강화하고, 고부가 가치 가공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할 것이다. 

섬유 사업은 근년의 전시회에서도 역시 다시 한 번 당사가 갖고 있는 소

재나 가공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런 점에서도 시키보 고난의 역할

이 크다.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서도 시키보 고난의 가공 기술을 활용한 소재



를 많이 제안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. 

인도네시아의 자(子)회사인 멜텍스는 이제까지 해오던 니트(knit) 사업에서 

철퇴하는 등 개혁을 해온 결과 2007년 10월부터는 매월 흑자를 내어, 전기

(前期 : 2007년)의 제4사분기(第4四分期 : 10~12월)는 흑자로 결산되었다. 이와 

같은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, 2008년도에도 제1사분기(1~3월)에 흑자

였다. 이미 시키보 본체로부터의 수주가 전체의50%를 차지하고 있어, 본체와 

하나가 되어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. 다만 금년 들어서 면화 가격

이 크게 오른 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. 이

제까지와 같이 개혁을 계속하여 유니폼(uniform)이나 중동으로의 수출 등으로 

생산 스페이스(生産 space)를 채움으로써 2008년도에는 1년 통기(通期)로도 

흑자화 할 것이다.  

그 외의 해외 자회사로서, 타이 시키보는 바트화(baht : 타이의 화폐)의 시

세가 올라 타격을 받고 있는데, 착실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, 시키보 홍

콩(香港)도 잘 돌아가고 있다. 중국의 봉제 자회사나 프린트 자회사 등도 이

제까지 설비에 투자해 왔으므로 앞으로가 기대된다. 

산업 자재도, 제지용 드라이어 캔버스(製紙用 dryer canvas) 등 산업 자재는, 

계속 중국으로 시프트(shift)하고 있다. 일본의 수요는 포화 상태이지만 중국

은 아직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다. 중국 자회사인 시키시마 공업 직

물 무석(敷島 工業 織物 無錫)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. 

항공기 용도의 복합 재료(複合 材料) 등 기능재료 사업(機能材料 事業)은 

계획보다도 늦어지는 듯하지만, 2007년에 유럽의 복합 재료 전시회 등을 돌

아보고 왔는데, 역시 매우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. 당사는 탄소 섬유 등 원

사 생산 시설은 없지만, 가공이라는 존(zone)에서, 잇달아 새로 시작하는 것



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. 2008년 전반기에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의 발판을 

굳게 다지고, 다음의 중기 계획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려 한다. 

다음 차기 중기 계획의 테마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에 걸쳐 계획을 짤 

예정이다. 현재의 중기 계획이 새로운 성장의 준비로 조금씩 뛰었다고 하면, 

다음의 중기 계획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스텝(step)이다. 그와 같은 방

침으로 계획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.♣ 

 


